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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년 직업계

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보면 졸업생 7만6760

명 가운데 3만4686명(45.2%)이 진학했고, 2만2709명

(29.6%)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나 진학,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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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진로불안,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구혜경*

Goo Hye Kyoung*

요 약 본 연구는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상업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불안, 진로스트레스, 진로정체감 및 진로

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진로교육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상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진로불안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불안은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에는 직접적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정체

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에서 진로

정체감의 매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정체감을 통하여 진로준비를 위한 행동이 많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진로불안, 진로스트레스, 진로준비행동, 진로정체감, 상업계 고등학교, 상업교육

Abstract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i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career anxiety, career stress,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vide basic data for students' career guidance and career education. For this purpose,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argeting third-year commercial high school students preparing for their care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as career anxiety increases, students' career stress increases. However, career anxiety 
was found to have no direct effect 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career stres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was found to be hig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s shows that career stress increases actions for career preparation through career identity.
Key words :  career anxiety, career stres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identity, Commerc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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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등 진로를 결정하지 못해 미취업 상태로 남은 학생

은 1만6550명(21.6%)으로 2년 연속 수와 비율이 감소

하였다. 미취업자는 2020년 2만4290명(27.0%), 2021년 1

만8211명(23.1%)이며, 취업률은 2020년 50.7%에서 2021

년 55.4%, 2022년 57.8%로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통계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점점 많

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을 통해 자신의 미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에 제대로 진로준비를 추구하거

나 행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직업계 고등학교

인 특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실업율이나 취업난

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노동시장

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돕고 적합한 산업인력을 양성하

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특

성화 및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도 코로나 19로 인해 학

교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의 충분한 진로

탐색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고등학

생들의 상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

특성화 고등학생들은 대학생들보다 사회의 진출시기

가 빠른 만큼 자신의 미래를 위한 진로선택이나 진로준

비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진로모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그

러나 많은 시간과 노력들을 투자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불안이증가하고자신의진로에대한스트레스

도 함께 쌓여가고 있다. 진로에 대한 불안이나 진로스트

레스는 누구나 경험하는 심리적인 문제는 아니다. 동일

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겪게 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심하게 좌절되고, 극복하지 못하여 부정적인 행동과 양

상을 보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발

판 삼아 주어진 상황에서 극복하고 성장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는 개인마다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의 자세에 따

라반응이다르게나올수있기때문이다[2]. 이러한자신

의미래를위한준비를하기위해서진로에대한불안이

나 스트레스를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진로정체감이

라고 보았다.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스스로의 능력,

흥미, 목표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기개념으로 자

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한다[3].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

합적인 과정 및 행동을 의미한다[4]. 대학생들의 진로결

정수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 진로탄력성 등

의 변수들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 왔으

나[5-7]. 또한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진로스트레스와 진

로정체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목표를 즉 자신의 진로결정이나 진로선택목표

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진

로정체감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정체감과 진로

준비행동의 단편적인 관계를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거나 진로정체감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상업계 고등학생들의 진로준비행

동진로에 대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한 연구들이 부족하였다. 정체감과 진로준

비행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진로에 대한 인식과 발달이 시작되는 청소년기의 진

로선택은 성인기와 같은 그 어느 발달 단계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9]. 이와 같은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많은 질적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 진로정

체감, 진로스트레스 및 진로준비행동 등과 같이 진로발

달과 관련된 구체적인 변수들을 바탕으로 하는 변수들

간의영향관계또는구조적관계에대한양적연구는다

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로관련 선행연구들은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특성화

및마이스터고등학생들을대상으로하는연구들이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기에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진행하는 특성화 고등학생에 대한 심리적

측면의연구가다소부족한부분을보완할수있는연구

의진행이필요할것이다. 본 연구에서는진로불안, 진로

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이들의 구조적 관

계를파악해보고자한다. 본 연구는자신의진로를결정

해야 하는 상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불안, 진

로스트레스, 진로정체감및진로준비행동의구조적관계

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상업계 고등학생들

의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안이 진로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진로

에대한불안이진로정체감과진로준비행동에어떠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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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미치는지를파악하고자한다. 셋째, 진로에대한스

트레스는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넷째, 진로스트레스 는 진

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매개효

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진로준비행동은 한 개인이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진로

나 직업에 대해정보를 수집하고 진로에 대한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한 도구를 준비하며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자

신의 진로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행동을 모두를

의미한다[4][10]. 진로준비행동은어느 시기에갑자기발

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과거부터 이

어져 온 경험과 진로에 대한 생각을 바탕으로 연속선상

에서 이루어진다[11]. 진로준비행동은 합리적이고 올바

른 진로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행동의 집합체이며, 인지

나 정서의 차원이 아닌 자신의 미래를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행위이다[4]. 진로준비에따른적극적이고합리

적인행동들은취업에대한자신감과가능성을증대시켜

취업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12].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 걱정, 긴장으로 특

징지워지는불쾌한정서를경험하는주관적이며상상적

인위협을의미한다[13]. 진로불안은고등학교졸업을앞

두고 자신의 진로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이다. 적정 수준

의 진로불안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긍정적인 동기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지나친 불안은 진로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14]. 김범준(2011)은 취

업에대한걱정을할때학생들이가장불행하다는느낀

다고하였다[15]. 불안과진로에관한선행연구에의하면

학생들의불안은진로를결정하지못하고주저하고방황

하면서 진로준비행동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역

할을 한다고[14] 하였다. 그러므로 앞으로 자신의 미래

를위한진로를결정해야하는고등학교 3학년학생들이

느끼는 진로에 대한 불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할 필

요가 있다.

스트레스는 인간이 심리적 혹인 신체적으로 감당하

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

정이다[15]. 계속되는 경제 불황이나 코로나로 인한 사

회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고등학생들의 취업난이 계

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업계고 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진로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되고 있을 것이다. 진로스트

레스는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며, 상급학교

로의 진학 및 취업선택과 관련된 문제에서 학교생활

적응에 필요한 신체적 및 심리적 평형상태가 무너지고

불안 및 긴장감 등 심리적 부적응을 나타내는 주관적

상태를 의미한다[16]. 이러한 진로스트레스는 자기 자

신에 대한 인식 및 탐색, 진로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통해 낮출 수 있다[17].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와 관련된

내적 및 외적 자원의 부족으로 개인의 안녕을 위협하

는 요인이다[18]. 선행연구에 의하면 진로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8]. 전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

하면 진로스트레스는 진로에 대한 미래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자신의 미래를 구상하고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진로스트레스를 조절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19]. 고등학

생들은 생활패턴의 변화, 입시 및 진로결정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진로정체감은 개인이 진로와 관련된 스스로의 능력,

흥미, 목표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기개념으로 자

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이해를 바

탕으로 한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적성,

성격, 흥미, 능력 및 가치관 등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고,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이해는 직업의 의미, 종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정보를 의미한다[3]. 개인의 정체감 발달

이 진로발달 과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하면

서 정체감들 중에서 진로에 관련한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진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정도의 구

체화된 자기개념(self-concept) 발달이 요구된다고 하였

다[21]. 또한 정체감은 개인의 욕구, 능력, 신념 및 개인

의 내적이고 자기 구성적이며 역동적인 구조이고, 진로

정체감은 직업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특성(picture)을 의미한다[22]. 즉 진로

정체감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직업 또는 진로에 대한

명확한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

고 볼 수 있다. 진로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더

라도 그에 따른 준비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합리적이

고 효율적인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진로선택을

미리 예견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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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진로준비에 필요한 행

동적 노력이 필요하다[4].

현재 진로불안과진로준비행동의관계를규명한연구

들이 다소 부족하지만 불안과 진로준비행동에는 긍정적

또는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상반되는연구결과들

이나타나고있어이러한관계에대해더욱명확히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고등학생들의 진로발달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찾고, 그 변수를

매개로 하여 진로교육이나 지도에 적용하여 진로교육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불안, 진로스트레스, 진로정체감 및 진로

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정체감의 매

개효과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업계 고등

학교 3학년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

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들 중에서

설문지의 90% 이상을 무응답이거나 동일한 번호로 체

크하는 등의 불성실한 응답들은 수집된 자료에서 제외

하고 분석하였다. 응답자 중 남학생은 216명(35.1%), 여

학생은 399(64.9%)로 상업계열의 특성상 여학생의 비율

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측정

진로스트레스는상업계고등학생들이졸업후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고등학교 생활에 신체적,

및심리적상태가파괴되고, 위기, 긴장감또는불안을느

끼는 상태로 보았다[15].

진로정체감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직업 또는 진로에

대한명확한진로에대한의사결정을할수있는자신감

으로 보았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Holland(1985)의 연구

를바탕으로진로정체감을진로목표, 진로흥미, 진로능력

에 대한 도구를 인용하여 사용하였다[3-4][8].

진로준비행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업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수집활동, 컴퓨터, 어학 등의 자격

증을 갖추는 자격준비활동, 그리고 인턴쉽이나 박람회

참가 등의 실천노력활동의 3가지 요인으로 진로준비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4][23].

진로불안은진로를결정하는과정에불안을느끼는심

리적상태를의미하며, 진로와관련한정서적어려움중에

서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진로문제척도(Emotional and

Personality Career Difficulties Scale)을 이용하였다[24].

Ⅳ. 결과분석

1. 측정항목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항목들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해 아이겐값 1 이상,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0.5 이상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각 측정항목에 대한 신뢰성계수는 0.7이상으로 각 개

념들은 모두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구조방정식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상업계 고등

학생들의 진로불안, 진로스트레스, 진로정체감 및 진로

준비행동에 대한 각각의 요인들에 대하여 단일차원성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설문지의 측정항목

들이 단일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전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한 결과, 집중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개념신뢰도(CR)과 AVE의

값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분석의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 값과 각 개념들의 √

AVE 값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분석에 이용되는 각

개념들은 판별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

체 개념들을 바탕으로 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에 의하

면 연구모형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이 모두 확보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1. 확인적 요인분석
Table 1.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변수 항목 Esti S.E. C.R p CR AVE

진로
불안

과정불안 1
.886 .723불확실성불안 .964 .053 18.282 .000

책임불안 .805 .046 17.388 .000

진로
정체감

목표 1
.914 .780흥미 .872 .040 21.713 .000

능력 .853 .040 21.339 .000

진로
스트
레스

모호성 .940 .028 34.011 .000

.950 .772
압박 1

외부갈등 .909 .029 31.223 .000
내부갈등 .738 .037 19.85 .000

진로
준비
행동

정보수집활동 1
.870 .690자격준비활동 .908 .053 17.287 .000

실천노력활동 .804 .049 16.552 .000
모형적합도 : χ2=250.638, d.f=59, p=.000, χ2/df=4.248, GFI=.939,
AGFI =.906, NFI=.945, CFI=.957, TLI=.943, RMR=.051, RMSEA=.073
주)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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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설검증

본연구의가설을검증하기위하여구조방정식모형의

적합도지수는 χ2=250.638, d.f=59, p=.000, χ2/df=4.248,

GFI=.939, AGFI=.906, NFI=.945, CFI=.957, TLI=.943,

RMR=.051, RMSEA=.073등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지표

들에서는전반적으로 적합도지수는기준을충족하고있

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는 전

반적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분석결과
Table 3. Results of Analysis

경 로 경로
계수

St.
경로
계수

S.E. t p

진로불안
→ 진로스트레스

.720 .646 .049 14.657 .000*

진로불안
→ 진로정체감

-.051 -.063 .055 -0.935 .350

진로불안
→ 진로준비행동

-.053 -.064 .045 -1.181 .237

진로스트레스
→ 진로정체감

-.110 -.149 .047 -2.345 .019*

진로스트레스
→ 진로준비행동

-.089 -.119 .039 -2.314 .021*

진로정체감
→ 진로준비행동

.788 .775 .050 15.787 .000*

모형적합도 : χ2=250.638, d.f=59, p=.000, χ2/df=4.248, GFI=.939,
AGFI=.906, NFI=.945, CFI=.957, TLI=.943, RMR=.051, RMSEA=.073
주) * p<.05

상업계고등학생들의진로준비행동에대한구조적관

계를검증한결과, 진로불안과진로스트레스의경로계수

는 γ=.720(t=14.657)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정(+)의 유

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불안(γ

=-.051, t=-.935)과 진로준비행동(γ=-.053, t=-1.181)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스

트레스와 진로정체감의 경로계수는 β=-.110(t=-2.345),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경로계수는 β

=-.089(t=-2.314)인 것으로나타나통계적으로유의한것

으로나타났다. 이는 진로스트레스가낮을수록진로정체

감이 높아지고 진로스트레스가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진로정체감과 진로준

비행동의 경로계수는 β=.788(t=15.787)으로 진로정체감

이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준비행동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s test를 이용하였다. 우선진로불안과진로정

체감의 관계에서 진로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Sobel test의 통계량은 Z=–2.311(p=.020)으로 나타

나 진로스트레스의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진로스트레스와진로준비행동의관계에서진로정체

감의매개효과를검증하기위해 Sobel’s test의 통계량은

Z=–2.315(p=.020)로 나타나 진로정체감의 부분 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Ⅴ. 결 론

최근 사회전반의 변화들로 인해 청년층의 실업률이

가속화되어 특성화 고등학생들의 직업훈련이나 진로개

발 등의 자신의 미래를 위한 진로준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진로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

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상업계 고등

학생들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

에서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를 밝힘으로서 고등학생들

의 진로교육, 진로상담 및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진로스트레스, 진로정체

감 및 진로준비행동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검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계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안

감이 높을수록 이에 대한 진로스트레스가 높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에 대한 불안은 진

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선행연구[14]와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둘째, 상업계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스트

레스를 낮게 지각할수록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이

표 2. 상관관계 및 판별타당성 검증
Table 2 Correlation Analysis and Discriminant Validity

√AVE 진로
불안

진로
스트레스

진로
정체감

진로준비
행동

진로
불안 .850

진로
스트레스 .878 .646

진로
정체감 .883 -.159 -.190

진로준비
행동 .831 -.137 -.226 .788

표 4. Sobel’s 매개효과 검증
Table 4.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of Sobel

매개효과 경로 Z p

진로불안 →진로스트레스 →진로정체감 -2.311 .020

진로스트레스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 -2.315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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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적성, 성격, 흥미, 능력 및 가치관 등의 자신에 대한 이

해수준이 높아지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이

를 위해 정보수집이나 탐색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모호성이 낮고,

내‧외부갈등이 적을 때 스스로 자신의 장래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행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

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직업 및 진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자신

의 미래를 위한 직업 및 진로에 대해 진로탐색활동, 정

보수집활동, 직업체험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진로에 대한 불안은 직접적으로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지는 못하지만 진로스트레스의 매개를 통해

그 효과가 나탔다. 또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의 관계에서 직접효과보다는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정체감이 청소년기

의 진로준비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상업계 고등학교를 졸

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불안,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정체감의 중요성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취업이나 진로준비를 활성화를 위하여 먼

저 진로지도나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진로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불안

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줄 수 있다. 또한 진로교육

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진로교육의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연수나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들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진로지

도 상담 프로그램과 직업정보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직

업 세계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보유하여 이를 통해 학

생들에게 구체적인 진로 경로나 비전이 제공되도록 해

야 한다. 이러한  이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졸

업 후 직업선택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본인들이 희

망하는 분야로의 진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조사대상을 충북지역의

상업계 고등학생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

하고 있어 일반화의 한계의 문제가 있다. 향후 연구에

서는 여러 지역의 상업계 고등학생들을 선정하여 표본

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진로발달은 단기

간에 이루어지거나 1회성으로 준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자신의 진로를 위해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노

력해오고 있는지를 장기적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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